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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동행으로 함께 즐긴 프로야구 경기 관람

학생과 교사가 함께 응원하고 소통하며 특별한 추억 만들어

 신창여자중학교(교장 정순영)는 지난 9월 8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며 학생들이 스포츠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스포츠 문화 체험활동에는 희망 학생 62명과 교사들이 함께 참여했다. 학생들

은 경기장을 직접 찾아 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하고 열띤 응원을 펼치며 평소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스포츠 관람 문화를 몸소 체험했다.

 또한 학생들은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관람 예절과 질서를 실천하며 성숙한 시민의

식을 보여주었다. 경기 중에는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응원하면서도 주변 관람객을 배

려했으며, 경기 종료 후에는 자신이 사용한 자리와 주변을 스스로 정리하고 교사의 지

도에 따라 질서 있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경기에서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행운도 찾아왔다. 이닝 이벤트를 통해 쌀을 경품

으로 받는 학생이 나오고, 학생들이 응원하는 모습이 경기장 전광판에 소개되면서 현

장에 있던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학생들은 야구장에서만 느

낄 수 있는 현장감과 재미를 만끽했다.

 이번 스포츠 문화체험 활동은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잠시 학업에서 벗어나 스포츠

를 즐기며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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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높은 관심과 집중력을 보였으며, 경기가 끝나는 것을 아쉬

워할 정도로 야구 경기를 즐겼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응원하는 과정에서 일상의 긴장

과 부담을 잠시 내려놓고 활력을 되찾는 시간이 되었다.

 무엇보다 이번 체험활동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하는 사제동행

의 시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교사와 학생들은 경기장에서 함께 웃고 응원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했고, 평소 학교생활에서는 나누기 어려웠던 이야기를 공유하며 서로

를 더욱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한 경험과 추억을 통해 학교 구성원 간의 유대

감을 높이고,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따뜻한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야구 관람에 참여한 한 학생은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야구장에 와서 직접 경기를 

보니 TV로 볼 때보다 훨씬 재미있었다”며 “시험을 앞두고 스트레스도 풀고 좋은 추억

도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창여자중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스포츠 체험을 통해 학업 스

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고, 학교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체험활동을 

꾸준히 운영할 것이며, 학생이 즐겁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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